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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how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a new 
Christian religion, understands death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in its understanding 
of death. Since the preceding studies do not deal with the aspect of the change of the 
independent term by which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refers to 
death, their contents are restrictive and limited.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cess of 
the change of the term for death in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too to discuss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considers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man encounters the inevitable Providence of the One and Only God. It believes that man 
consists of the physical self and the spirit self and was created to live forever as the object 
of the love of the One and Only God as the spirit self in the spiritual world after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The man’s living on this land with the physical self is also ultimately a 
process of preparing for eternal life after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through the growth of 
the spirit self on the ground of the physical self. Thus,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does not understand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as something to be feared 
or sad for. Also, since the death of the physical self is interpreted not as the price of sin, it 
neither emphasizes the rebirth of the physical self nor mentions the necessity of it.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has expressed death as ‘Seunghwa’ 
but currently refers to death as ‘Seonghwa.’ Seunghwa was a term referring to death, which 
emphasized the dimension of the migration of the spirit self as told by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had educational implications that would 
make people aware of another world after death and overcome the fear and sorrow of death. 
Death as Seonghwa has an educational significance that emphasizes the completion of life 
as a believer who realized religious ideals. The expression of death as Seonghwa on the 
other hand provides the opportunities for the reflection and awakening of how one has lived 
as a believer, compared to Seunghwa. In other words, death reconceptualized as Seonghwa 
suggests how death should be recognized in the life of a believer of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by maximizing the meaning of death as the completion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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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
모든 인간의 삶은 본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죽음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다소 당혹스러울 수도 있으나 �모든 죽음
은 이미 예고된 것�1이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대체로 망각한 채 살아가게 된다. 삶과 죽음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서로 마주하므로, 살아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인간은 죽음 또한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즉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
을 기억하라�2는 말은 이러한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불가피한 죽음은 보편적으로 불안, 공포, 두려움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그러
나 이러한 �죽음�이란 주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으로 수용하려는 교육적 노력이 �죽음교육� 또는 �죽음
준비교육� 등 다양하게 불리면서, 국내에서도 고령화 사회로 인하여 주목받으며 전개되고 있다.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교육은 그 교육의 대상과 내용의 범주 등에 있어서 획일화될 수는 없으나, 죽음을 마주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극복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케 하는 목적을 지닌다고 이해된다.4

종교는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죽음 이해에 관한 가장 풍부한 담론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강력한 문화의 실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교육과 연구에서 종교의 죽음 이해가 다루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와 무관하지 않
다고 여겨진다.5 종교를 통해 본 죽음은 죽음 이후 명확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가 상정되고, 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인간
의 죽음에 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혀 나가게 한다. 종교는 신앙공동체를 형성하며 나름의 교리, 의례 등을 통하여 

인간의 죽음을 직시하고 일깨우는 죽음에 관한 교육을 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종교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
동체 구성원들에게 죽음에 관한 가르침을 통하여 인간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성찰케 하는 교육적 측면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종교를 통하여 인간의 불가피한 죽음에 관한 이해를 확장해 나가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
한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온 기
독교, 불교와 달리 죽음과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국내 다양한 신종교 가운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7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죽음을 일컫는 독자적인 

용어를 지니며, 창시자 문선명(文鮮明, 1920-2012) 사후 그의 죽음을 축제적 차원으로 추모하는 신앙공동체의 양상을 

띠고 있으므로, 죽음 이해의 새로운 측면이 엿보인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8

죽음이란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9 기존의 연구는 현재 세
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죽음을 일컫는 용어와 그 용어 변화의 내용이 심도 있게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변화의 역동
성을 지닌 신종교로서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 이해에 관한 내용이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고 파악된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공동체의 죽음 이해에 관한 연구 내용에 있어서 죽음을 일컫는 신앙적 용어의 

변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함의를 아울러 고찰함으로써, 기존 선행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연구
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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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간 이해에 기초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 이해

1. 인간의 이중적 구조와 두 세계

1) 유일신(唯一神)의 인간 창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유일신 신앙을 기반으로 신적 존재가 왜 인간을 창조하였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함으로
써 인간 존재의 이유를 신앙적으로 구체화한다. 참사랑의 근원이 되는 유일신이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
조하였으며, 유일신과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영원한 참사랑의 관계를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10 일
반적으로 사랑은 그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상호 관계를 통한 지속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유
일신의 본질적 속성은 충만한 사랑을 지닌 부모와 같은 인격신의 차원으로 이해됨으로써, 신적 존재가 인간을 사랑의 

대상인 자녀로서 창조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창조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다.11 이러한 유일신에 의한 인간 창조의 

동기는 마치 부모가 사랑의 대상인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에 비유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부모의 위상을 지닌 유일신을 중심으로 참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
써, 그 관계가 확대되어 인류 대가족, 인류 한 가족이라는 종교적 이상세계의 실현을 지향해 나가는 신앙공동체의 신념
을 지니고 있다.12 유일신에 근원을 둔 참사랑은 개인의 이기적인 사랑과 구별되며, �위함을 받겠다는 사랑이 아니고 남
을 위해, 전체를 위해 먼저 베풀고 위해 주는 사랑�, �주고도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않고 끊임없이 베푸는 사
랑�, �기쁨으로 주는 사랑�, �공익성을 띤 무형의 질서요 평화요 행복의 근원�으로 묘사되고 있다.13 인간이 가정을 통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이러한 참사랑의 본질이 담긴 실례로 언급
되기도 한다.14

참사랑이 실현된 그 이상세계는 무엇보다 유일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세계가 아니며, 인간의 실
천적 노력과 책임을 통하여 지상, 현세에서 실현되어 나가야 하는 세계로 이해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 담긴 그 이상세
계의 삶은 기본적으로 구약성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성구를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 성구의 내용을 �3대 축복(三大祝福)�으로 해석하며 인간이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가
르친다.

3대 축복이라 불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3가지 축복은 �개성의 완성�, �가정의 완성�, �주관성의 완성�을 이루는 삶으로 

축약된다. 첫째, 개성의 완성이란 유일신을 중심으로 인간이 지닌 마음과 몸이 갈등 없이 선을 지향하며 범죄를 행하지 

않는 성숙한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정의 완성이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인간이 부모가 되어 자
녀와 함께 유일신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셋째, 주관성의 완성은 인간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
고 보살피며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15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세계는 기본적으로 인격을 갖춘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가정이 전제되고 있다. 유일신의 참사랑은 가정에서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자매의 사랑, 자녀의 사
랑을 통해서 구체화되므로, 이상적 가정이 이상적 세계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가정의 기반을 통해서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그 참사랑이 확대되어 이상세계를 지상에 실현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16

모든 인간은 생명이 주어진 결과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 누구도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
에, 종교는 인간이 지닌 근원에 관한 궁극적 물음에 나름의 답을 제시해 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사랑으로 충만
한 유일신과 그의 필연적인 인간 창조의 동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신앙공동체
가 추구해 나갈 신앙인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일신과 인간의 관계 인식은 더 나아가 인간 존재의 구
조적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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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의 영인체(靈人體)와 천주(天宙)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유일신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관계는 지상 세계를 기반으로 하지만 영원한 인
간의 삶을 통해서 참사랑의 실현의 연계적이며 지속적인 세계를 신앙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일신이 영원
히 존재하듯이 그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 또한 영원성을 갖도록 창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17 이러한 

점은 인간의 이중적 존재 구조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1) 영적 자아로서의 영인체
인간은 일반적으로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이해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이러한 마음과 몸을 기본적
으로 전제하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측면을 영인체라는 독자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
다. 이를 통해서 영적인 마음과 몸의 측면이 내재된 인간의 마음과 몸에 관한 신앙적인 재해석의 경향을 보인다. 즉 인
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 이후 유일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영적 자아(Spirit Self)18가 있
다는 점을 가르친다. 보편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영혼과 유체이탈을 통한 임사 체험자들이 경험한 영혼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영인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본다.19

유일신에 의하여 창조된 인간은 구조적 측면에서 �육신과 영인체를 지닌 이중적 존재�로 설명된다. 이때 영인체는 생
리적인 오관과는 구별된 영적인 오관, 영감(靈感)으로만 감득되며, 유일신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영존성(永存性)을 지닌 

실존체로서 창조되었다고 한다.20 영인체라는 개념은 영혼이란 용어에 비하여 자신의 영적인 인격적 측면이 부각되는 

특성이 있으며, �신령의 감응체�21라고도 언급됨으로써 인간이 신성적 또는 영적인 요소에 감응하게 되는 부분으로 설
명된다. 인간이 지닌 종교성은 바로 영인체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

인간의 육신은 육신의 마음인 육심(肉心)과 육신의 몸인 육체(肉體)로 구별되며, 영인체는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生
心)과 영인체의 몸인 영체(靈體)로 구별된다.22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인 

�육심�과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이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
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작용�의 부분으로 동물에 있어서 본능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23 

이에 비하여 생심은 인간이 유일신을 비롯한 영적 요소를 경험하게 되는 영인체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24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은 동물과 구별된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을 지향해 나가도록 이끄는 양심(良心)의 차원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육신이 지닌 육심은 의・식・주・성(性)의 생활을 추구하며, 영인체가 지닌 생심은 진・선・미・
애(愛)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구별된다.25 이와 같은 인간의 마음은 육심과 생심이 서로 연속되어지므로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으로 육신의 마음인 육심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26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을 이중적 존재로서 그 구조적 차원을 말하고 있으나, 육신 자체를 악(惡)의 요소로서 

거부하는 태도를 지니지는 않는다.27 오히려 육신과 영인체의 상호 관계를 통하여 지상에서 육신을 지닌 생활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생장(生長)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육
신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영인체의 선화(善化)와 악화(惡化)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영인체를 육신을 지닌 지상 생활 

속에서 선한 삶을 통하여 완성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28

육신을 지니며 지상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국 영인체의 성장을 통하여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인간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동안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가 참사랑으로 성장한다는 점이 강조된다.29 

즉 인간은 물질적인 영양소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선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영인체
가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
무와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한다.30 이는 인간의 육신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사랑을 통한 선행으로 

영적 자아의 종교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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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이 살아가는 두 세계로서의 천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유일신의 창조 섭리에 따라 인간의 육신이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참사랑으로 성
장하여 완성된 영인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본다. 인간 삶의 현세와 내세를 연속선상에서 인식함으로써 삶의 연
속성을 말한다. 지상 세계는 유형(有形)실체세계, 유형세계, 육계(肉界)라고도 하며, 천상 세계는 무형(無形)실체세계, 

무형세계, 영계(靈界)라고도 일컬어진다.31 다양하게 불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인체가 육신을 벗고 살아가게 되는 

영적 차원의 세계로 이해되기 때문에 주로 영계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서 인식되고 있는 천주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독자적인 용어로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는 지
상과 천상의 두 세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천주에서 한자 주(宙)는 문자적으로 집을 의미한다. 지상과 천상 두 세계는 

부모로서의 유일신과 자녀로서의 인간이 참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가정의 공간적 이미지를 담아 비유된 것으
로 이해된다. 천주는 유일신과 모든 인간이 대가족으로 영원히 함께 생활하는 세계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타락하지 

않은 창조 본연의 인간은 두 세계의 매개체이며 화동(和動, harmony)의 중심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적 세
계 곧 영계와 통할 수 있다고 신앙한다.3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종교적 이상세계를 천주평화통일국(天宙平和統一國), 약칭하여 천일국(天一國)이라고 

부른다.33 천주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천주평화통일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궁
극적으로 지상 세계와 천상 세계에 모두 실현되어 어우러진 세계임을 함의한다. 즉 두 세계가 궁극적으로 인간이 살아
가는 세계이자, 이상적인 세계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인들
은 이러한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삶이 지상의 현세와 천상의 내세로 연계되어 지속된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더 나아
가 이상세계의 인류 한 가족은 �천주대가족�34으로도 표현됨으로써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도 근원적으로 영원
한 관계성을 맺고 있으며,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부활(復活)의 의미로 본 죽음

구약성서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하며, 만약 인간이 이를 지
키지 않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성구는 인간의 죽음이 계명을 지키지 않
아서 초래된 죄의 대가처럼 문자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신약성서에서 발견되는 초기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지닌 부
활에 관한 신앙은 죄의 대가였던 육신의 죽음이 극복되는 육신의 부활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다
양한 성서 해석은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괄적으로 설명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3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 성서에 나타난 삶과 죽음의 의
미를 재조명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종단의 기본 교리서에 해당되는 『원리강론』의  제5장 부활론에 상세하게 드러나
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의 영혼에 해당되는 영인체가 육신의 죽음 이후 

영계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초래된 것으로 이해되는 죽
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신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록 창조되었으므로, 분해되어버린 육신이 원상태로 될 수 없다고 보며, 영계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인체가 다시 육신
을 쓸 필요도 없다고 이해하기 때문이다.36 즉 육신의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며,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해석하므로 육신
의 부활을 강조하거나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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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죄의 대가처럼 이해되는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을 말하는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
하여 초래된 죽음은 �사탄주관권 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죽음�37이라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내에서 그의 뜻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38라고 한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인간
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인체가 영계의 천상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 있다면 그는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인 것�39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삶과 죽음에 관한 신앙적 해석은 누가복음 9장 60절에 언급된 예수의 답변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특별히 

이 성구에서 죽음을 이해하는 예수의 새로운 관점이 발견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예수는 부친의 장사(葬事)를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에 가려고 하는 자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
라를 전파하라�고 하였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면, 그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다. 예수가 이해하는 죽음은 예시된 성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는 종교적인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지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
다 하더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죽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된 죽음을 설명한다.40 결국 부활
은 사탄주관권 내에 떨어진 입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직접주관권내로 복귀되어 나아가는 그 과정적인 현상을 의미�하
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선(善)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부활한 것이 된다.�41고 설명한다. 따라서 육
신의 죽음은 두려워하거나 슬픈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죄의 대가가 아니며, 오히려 신앙인의 삶이 선을 지향하며 변화
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활의 의미를 통하여 가르치고 있다.

Ⅲ. 죽음의 재개념화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

1. 승화(昇華)에서 성화(聖和)로서의 죽음

종교는 신앙적 의미를 지닌 나름의 용어로 죽음을 일컫기도 한다. 필자는 신앙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을 

�죽음의 재개념화�라고 이해한다. 신앙공동체에서 죽음을 일컫는 용어는 그 종교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직간
접적으로 시사하며,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교육적 함의가 내포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내 기독교를 보면, 한국 가톨릭에서는 죽음을 선종(善終)이라고 칭한다. 선종은 한국 가톨릭 초창기부터 애용된 죽
음을 일컫는 용어이다. 원래는 �선생복종(善生福終), 즉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끝마치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추
정되며, 가톨릭 신앙인에게 �착한 죽음, 거룩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42 즉 선종은 가톨릭 신앙인이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지를 교육적으로 함의하며, 이를 엿볼 수 있게 한다고 해석된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죽음을 소천(召天)이라고 칭한다. 유일신인 하나님이 부른다는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을 이
해하고 있다.43 즉 소천은 개신교 신앙인이 생명의 근원을 유일신으로 이해하며, 생명을 부여한 그의 부름에 순응하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신앙인의 태도에 관한 교육적 함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승화�로서 죽음을 표현해 왔으나 현재는 �성화�로서 죽음을 일컫는다. 즉 승화에서 성화로 

죽음의 재개념화에 변화가 있었다. 1954년 5월 종단 창립 초기부터 죽음을 일컫는 별도의 용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승화라는 용어는 1984년 1월 유일신의 섭리를 위한 희생적 죽음으로 고백되는 창시자의 젊은 아들의 장례식이 승화식
(昇華式)으로 불리게 된 것에서 비롯되었다.44 그 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의 죽음을 신앙공동체에서 오랫동
안 승화라고 불러왔으며, 죽음과 관련된 장례식을 승화식으로 일컬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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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신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유일신의 인간 창조에 의한 필연적인 

섭리로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왔다. 따라서 인간이 지상 세계에서 자신의 영적
인 자아, 곧 영인체를 사랑으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생활하다가 노쇠한 후에 육신을 벗고 영인체만이 영존성을 지니
며 천상 세계에서 영원히 생활한다는 점을 신앙하여 왔다. 성숙한 신앙인은 �오히려 육신을 벗고 그 세계로 갈 수 있는 

날을 그리워하며 고대하게 될 것�으로 불가피한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 태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45

창시자는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1964년 8월 갓 태어난 딸이 며칠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평범치 않은 남다른 인생
의 길을 걸어왔다.46 그는 점차 신앙공동체의 규모가 적극적인 해외 선교 활동으로 커지면서 신앙적 차원에서 감당해 

나가야 했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일반적인 슬픔, 고통의 이미지를 교육적 측면에서 극복
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신앙인의 삶 가운데 죽음을 보다 고양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유추된다.

승화로서의 죽음은 신앙인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보다 격상된 차원으로 재인식할 수 있게 되는 측면이 있다. 죽음을 

뜻하는 승화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인에게 육신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의 비약�이라는 점
이 강조된 용어로 사용되었다.47 승화는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차원 높은 세계�로 이동하는 것, �거룩히 비상천(飛上
天)한다는 것�,48 �거룩히 승천한다는 것�의 의미로 죽음을 내면화하는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고 이해된다.4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죽은 자의 영인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
는 것은 오히려 죽은 자가 영적 세계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승화식은 기쁨으로 죽은 자의 영인
체를 전송해 주어야 하는 의식이라고 이해하였다. 즉 인간이 육신을 지닌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영원한 천상의 

세계 곧 영계로 가는 승화로서의 죽음은 결코 슬퍼할 불행이나 불운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교육해 나왔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승화식은 �더 좋은 세계로 옮겨주기 위한 절차�50로 인식되어 시각적으로 밝은 분위기로 

죽음에 대한 슬픔과 어두운 이미지를 극복하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면, 영정 사진의 리본은 검은색 대신 흰색 등 밝
은색으로 두르고, 남성의 넥타이는 어두운 검은색이 아닌 흰색으로, 여성은 흰색과 같은 밝은색 의상을 입어 왔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화환은 슬픔이 아닌 축하의 뜻을 지닌 다채로운 색으로 장식되어 기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
었다.51

죽음이 공포, 고통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면 인간은 죽음에 대하여 회피하려는 반응을 보이지만, 안정된 삶의 

마무리, 다른 출발과 같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서 수용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되면 이를 회피하지 않
고 삶을 성찰하게 되는 좋은 반응을 보인다는 실험이 있다.52 이런 점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승화식은 신앙공동
체의 구성원이 죽음에 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죽음을 일컫는 승화라는 용어는 2011년 11월 종단의 초창기부터 해외 선교 활동에 주력하며 일생을 살아오다 

97세에 죽음을 맞이한 신앙공동체의 원로인 김상철의 승화식이 창시자의 뜻에 따라 성화식(聖和式)으로 변경됨으로
써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다.53 이를 기점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성화가 죽음을 일컫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죽음을 일컫는 용어가 승화에서 성화로 변경되었으나, 죽음과 관련된 의례의 변화가 특별히 있었던 것
은 아니다. 기존 승화식은 성화식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동일하게 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철은 종단 창립 당시부터 창시자와 함께한 인물로서 1954년 8월 UN의 후진국가 개발원조 프로그램의 정부 대표 

3인으로 선발되어, 그 당시 영국에서 진행된 사회정책과 후생에 관한 연구와 함께 개인적인 시간에 영국 선교 활동을 

추진하였다고 한다.54 그는 귀국 후 1959년 9월 본격적으로 미국 선교 활동에 주력하였으며, 1975년 9월 미국에서 유대
교, 가톨릭,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지닌 교수들을 초빙하여 초종교적으로 운영된 대학원 과정 교육기관의 초
대 총장을 역임하며, 해외에서 주로 국제적인 활동을 해 나온 인물로 종단 내에 알려져 있다. 그의 활동은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의 초창기 해외 선교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공헌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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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완성, 완성된 삶의 결실

창시자 문선명은 그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에서 열두 살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
여 그의 증조할아버지 묘 이장 과정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때 앙상한 뼛조각을 목격하게 된 후 충
격도 받았으며, 그 후 삶과 죽음에 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55 그는 열여섯 살 무렵 다섯 명의 동생을 잃
게 되는 가정의 아픔 또한 겪었으며, 동갑인 중학생의 자살에 관한 신문 기사를 접함으로써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
게 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56

이러한 경험은 그가 종교에 매달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의문은 당시 교회에서 해결되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기도에 몰두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 과정에서 예수를 통하여 특별한 사명을 맡게 되는 종
교적 경험을 하였다.57 이처럼 인간의 죽음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물음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고민해 

왔던 인간의 죽음을 최종적으로 성화(聖和)라고 일컬었다. 승화에서 성화로 용어를 변경한 다음 해인 2012년 9월 그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가 명확하게 성화(聖和)의 뜻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는 거룩할 성(聖)자며, 올라가는 

승(昇)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
가 영계 입문의 순간�58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승화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영인체가 영계로 이동
하는 차원이 강조된 죽음을 일컫는 용어였다. 즉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죽음에 대한 두
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적 함의가 있었다.

그렇다면 창시자가 승화와 구별하고자 한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죽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는 성화(聖和)는 기독교
에서 사용되는 성화(聖化)와 한자 표기가 다르다. 성화(聖化)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화의 개념, 성화의 과정, 성화의 시
기 등 교단마다 다소 이해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59 그러나 이러한 기독교의 성화(聖化)는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의 죄와 무관한 인간의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죽음을 일컫는 

성화(聖和)는 승화와 달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왔던 새로운 용어이며, 상징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를 파악하는 것은 수월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화(聖和)가 기독교의 죄를 

벗어난 성(聖)을 지향하는 성화(聖化)와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계 신종교인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또한 기독교가 말하는 죄와 무관한 인간 삶의 거룩함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시자는 그의 육신이 노쇠해지는 것을 느끼며, 언젠가 그가 직면할 죽음을 준비하며 생활해 왔을 것이다. 그는 특별
한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 온 남다른 인생을 마무리해 나갈 시점에 접어들면서, 죽음이 차원 높은 세계로의 이동, 거룩한 

비상천, 승천 등의 의미로 인식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의미를 보다 충분하게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즉 그는 자신이 겪을 죽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
로 여겼다고 본다.

흥미롭게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는 한자 표기가 다른 성화(成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종단 창립 초창기
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성화(成和)에서 �성(成)은 완성(完成)을 의미하고 화(和)는 화동(和動)을 의미한다. 따라
서 서로 화(和)해서 완성해 간다는 뜻�60이라고 한다. 즉 성화(成和)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
을 완성해 나가는 삶이 함의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용어는 종단 초창기 신앙공동체의 젊은이들, 곧 학생, 청년에게 

부여되어, 이들은 성화학생, 성화청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성화(成和)라는 용어는 종교적 이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다고 파악된다.61 현재 성화(成和)는 신앙공동체의 어린이에게도 적용
되어 성화어린이, 성화학생으로 종단 내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칭할 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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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신앙인의 �삶�과 �죽음�은 �성화(成和)로서의 삶�과 �성화(聖和)로서
의 죽음�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결국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완성이 강조
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된다. 죽음이 성화(聖和)로 표현되는 것은 승화에 비하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
왔는가에 대한 성찰과 각성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종교적 이상
을 이루기 위한 신앙인으로서의 완성된 삶의 결실이 강조되는 차원이 있다. 성화(聖和)는 승화보다 완성된 삶, 삶의 완
성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시자가 말하는 사후세계는 �완성하여 들어가 살 영생의 세계�이다.62 따라서 현세의 삶
을 통하여 종교적 이상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 삶이 강조되고 있다. 그곳에 들어가면 평생 자신의 살아온 삶이 어떠한지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함을 강조한다.63 영계는 �사랑을 호흡하고 사랑을 중심삼고 사는 

세계�이므로, �완전한 참사랑의 인격을 구비해야� 된다고 한다.64 이러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맞이하
는 죽음은 그의 상징적 표현에 담긴 내용처럼 �지상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
가는 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바로 창시자의 종교적 이상 실현을 위한 자신의 삶
에 대한 고백이 담겨있다고 본다. 그에게는 종단 창립부터 함께하며 해외 선교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 온 신앙인 김상
철의 죽음이 종교적 이상 실현을 위해 살아 온 완성된 삶의 결실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죽음에 관한 교육에서 중요한 목표는 �죽음이 삶의 완성, 삶의 최고봉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65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신앙공동체 구성원이 죽음을 통하여 

신앙인의 삶의 완성, 신앙인의 삶의 최고봉이 되도록 일깨워주는 교육적 함의가 있다.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삶의 완성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인의 삶 속에서 죽음이 어떻게 인식되어 나가야 하
는지를 시사한다.

Ⅳ. 끝맺으며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종교를 통해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종교인의 삶을 이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필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을 통해서 죽음을 마주하였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기독교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독자적인 성서 해석과 다양한 용어를 통하여 삶과 죽음에 관한 신앙을 담아내고 있다. 고
백적인 신앙의 언어를 합리적인 이성의 언어로 이해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으며 수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그 안에 창시자의 삶과 죽음에 관한 종교인으로서의 고뇌와 성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
다.

보편적으로 종교는 죽음을 통하여 삶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거울을 제공하고 있다. 죽음이 삶의 거울이라고 불
리는 이유는 충분하다. 그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고, 후회되지 않도록 부단히 선한 삶을 지향하
며 실천해 나가도록 일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참사
랑과 양심으로 강조되는 선한 삶을 지향함으로써 그 삶의 완성, 결실을 성숙한 신앙인의 죽음으로 이해하며 기쁨과 축
하의 의례로 일깨우려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창시자가 독자적인 용어로 죽음을 표현하며 죽음
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교육의 본질적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생애주기별로 구분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죽음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하고 있지는 않다. 성인들은 주로 다양한 교리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창시자의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을 매년 기쁘게 추모함으로써 죽음에 관한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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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필자는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신앙공동체에서 한자를 달리한 두 가지 성화의 개
념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화(聖和)로서의 죽음을 신앙공동체의 교육적 차원
에서 보다 의미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구분된 �성화(成和)�와 �성화(聖和)�의 개념을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성화어
린이, 성화학생의 한글 표기 또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요약
본 논문은 기독교계 신종교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 죽음 이해에 나타난 교육적 함의
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현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죽음을 일컫는 독자적인 용어 변
화의 측면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죽음을 칭하는 용어 변화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함의를 아울러 고찰해 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인간이 맞이하는 육신의 죽음을 필연적인 유일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인간은 육
신과 영인체(靈人體)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인체가 육신의 죽음 이후 영계(靈界)에서 유일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
히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고 신앙한다. 인간이 육신을 지니며 지상에서 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육신을 터로 하여 

영인체가 성장함으로써, 육신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또한 육신의 죽음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고 해석
하므로 육신의 부활을 강조하거나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승화(昇華)�로서 죽음을 표현해 왔으나, 현재는 �성화(聖和)�로서 죽음을 일컫는다. 승화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말하는 영인체가 영계로 이동하는 차원이 강조된 죽음을 일컫는 용어였다. 즉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의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적 함의가 있었다. 성화로서
의 죽음은 종교적 이상을 실현한 신앙인으로서 삶의 완성이 강조되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죽음이 성화로 표현되는 

것은 승화에 비하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성찰과 각성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측면이 있다. 즉 성화
로서 재개념화된 죽음은 죽음의 의미를 삶의 완성으로 극대화함으로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앙인의 삶 속에서 죽
음이 어떻게 인식되어 나가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주제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죽음, 교육, 영인체, 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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